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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에배메시지요약 

크리 스마스 (누가확률 2:10-12) 
놀라운소식이었다 

크리스마스는 온통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시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 

졌습니다.싸 7:1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구유 안에서 태어나십 

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자신을 낮추십니다. (벌 2:6-η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경이로운 

지요! 그런데 이 경이로운 크리스마스 이후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마 

2:13-14,16)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핍 

박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서 분쟁과 

디툼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마상} 경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었다할지라도크리스마스는분명히우리에게복음입니다. 

구주가오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 

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1절) 그 어린 양은 십자기애서 사탄을 밟을 언약의 후손이 

며 구주이십니다. (창 3:15)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 
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베들레햄 틀판에서 자신의 양떼들을 지 

키고 있던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가장 먼저 구유를 찾아갔으며，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면 그 어린 %때l게 경배 

하게 될 것입니다.껴121:23.27)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 

체가바로복음입니다. 

죄를 씻겨 주시기 위히여 오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를 거 

룩하게 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싸 1:18) 예수님은 우리의 본 
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닙은 죄가 없으셨고， 지금도 순전하시며， 앞으 

로도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롬 3:23) 모든 인류의 조 
상은 같습니다.(행 17:26)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죄가 온 인류를 타락시켰습 

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의 혈통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것은순결한어린 양을통한죄 사함입니다. 어린 양 

을 통해 열린 그 길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 

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갈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말구유에 누우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구유 안에 누우셨습니다. 천λ까 목자들에게 말했습니 

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잉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신 곳은 왕궁이 아니라 구유 안이었습니다. 예수 

님은 철저한보안속에서 격리된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경배 드리기를원하는모든사 

람이 올수 있는곳에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쉽게 별수있는곳에 계셨지만， 그 

에게 경배하기 위해 초라하고 지저분한 마구죠띨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때와 다름없이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으로놀라운복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벼린 ̂t를 찾아 구 

원하려 함어니라’(녹 19:1이 이 땅에 사는모든사람은한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아 

니면 길을 잃어 버립니다.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잃어 버립니다.(히 7:2딩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멸망시키 

지 않으실 것입니다.(마 28:20 ; 히 13:5- 6)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 

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요， 우리가듣고 믿어야할잠복음입니다. 아멘. 

다음 주일(30일) 찬양에배 후， 공동의회 

2007년! 변치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램말 3:히이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죄의 본 

성을 7]-.지고 여전히 세상을 사령하며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십재}를 바라보 

게 하셨습니다. 이 은총으로 교회 재정에 관한 2007년 결산 및 2008년 여1-8-이 당 
회와 제직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 차례입니다. 세례 

를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공동의회에 참석하셔서 모든 절치상 투명하게 진행 

된 교회 재정에 관한 결산 및 예산의 내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 

24:16)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다음 주일떠0일) 찬양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 

에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β0일j 죠IgFI예배 시에 저1/6차 학습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r유아 세려/식은 오후 3시 갈릴리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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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빼 

THE WA Y., AND THE TRUTH ., AND THE LIFE 
J esus said to him, “1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따;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through Me." 

(John 14:6) 

After three vears of minist「V Jesus P 「epares 뼈sciples for 

His departure. He wants to conclude His work before He goes 

to the cross . He explains His last will in chapters 13 - 16, and 

finishes His sermon with an intercessory prayer to His Father in 

the whole of chapter 17. The time frame of John 13 is set during 

Passover, His last supper. When the meal is finished , Jesus takes 

a towel and some water and begins washing the disciples ’ feet 

He tells them , " If 1 then , the Lord and the Teacher, washed your 

feet , you also ought to wash one another ’s feet. "(Jn . 13:14) Later, 

becoming troubled in spirit, He takes a small piece of bread and 

dips it to reveal His betrayer.(Jn . 13:21-26) Then , He encourages 

them by saying, "00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In My Father ’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1 would have told you; for 1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Jn . 14:1-2) He promises them heaven . Thomas 

does not understand the way to heaven . He questions Jesus , 

"Lord, we do not know where You are going, how do we know 

the way?"(Jn . 14:5) He asks the right question. It is the question 

of life; a really good question for us all . As Christians, we have 

spent this last year living the gospel. Since today is the last 

Sunday of 2007, we need to seriously make sure that we know 

the way to heaven. There are not many ways to the Father in 

heaven , only One, do you know the way for sure? 

Jesus is the way to heaven. He did not say that He w ould show 

us the way. He did not even point and say here is the w ay. He 

said , “ 1 am the way. "(14:6) He wants us to follow Him . 00 you 

think you can follow Jesus to heaven? He was baptized, you were 

baptized, but you are still lost. He loved His disciples and others, 

you love Christians and others, but you are still lost. He was a man 

of prayer, you are also a person of .prayer, but you are still lost 

Whatever Jesus does and you do, you will still be lost. How do 

you solve this problem? How can you find salvation ? John 3: 16 

says , " For God so loved the world , that He gave us His only 

begotten Son ,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 but 

have eternal life ." Whoever believes in Him, not follows Him, will 

have salvation . You must have faith! Acts 16:31 says , "ß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 you and your household." 

Is Jesus your Lord? 00 you really believe in Him? Ephesians 2:8- 9 

say, “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 it is the gift of God; not as a result of works , so tha 

pastors preach tha't heaven is on this earth. Their focus is on 

earthly bles s.ings , like money and materi~1 success. Some folks 

think that only 144,000 people from this earth are going to make it 

to heaven. They base their thoughts on Revelation 14: 1-3, “ Then 

I looked, and behold , the Lamb was standing on Mount Zion, and 

with Him one hundred and forty-four thousand , having His name 

and the name of His Father written on their foreheads .. . ... And 

they sang a new so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the elders; and no one could learn the song except 

the one hundred and forty-four thousand who had been purchased 

fro r(l the earth." Others think that heaven is just a state of mind . 

Honestly, the ßible reveals some truth about heaven, but overall 

no one knows that much about it. What is clearly revealed is that 

Jesus Christ is the source about truth in heaven . He tells us that 

heaven is a prepared place (Jn . 14:2). not a state of mind, where 

He will take Christians after death , "If 1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 1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 (Jn . 14:3) We can depend on the words 

Jesus gave us about heaven. He said , “ I am the way, and the 

truth ." (v. 6) We can rely on His word abs이 utely， and believe in 

Him exclusively 

Jesus is the source of life concerning heaven . He invites you 

there! If He is not your source of life, then you cannot stay. He 

said , “ 1 am the way, and the truth , and the life ." (v. 6) John 1:4 

tells us, "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Whoever goes to heaven needs to stick with Him because He is 

the life . It is not the blessing things of heaven that give you life 

Jesus said , “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ot 

hunger,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thirst." (Jn . 6:35) If 

you think heaven is great because it offers eternal life and has no 

hunger, then you are in trouble. Jesus says, "1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 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if he dies." (Jn 

11 :25) The life is the most valuable thing . The life is precious : In 

this life, humans have life, but they lost this truth. People commit 

suicide, perform abortions, and practice euthanasia . Each moment 

of life is priceless , but only Jesus provides the life that lasts 

forever. He is the only source of eternal life 

My dear friend , Jesus is the only way to heaven. He reveals the 

truth about heaven , and provides the life that continues in heaven. 

Please, come in faith to Jesus and be sure of heaven .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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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 주일 설교 

l 다음 주일 셜교 l 

킬 01요 펀를l요 생명01U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벼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갱생판목사 

3년간의 사역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갈 것을 대비해 제자들을 준비 

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원하셨 

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16장을 통해 마지막으로 자신의 뭇을 설명하신 

후， 요한복음 17장 전장에 걸쳐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 

복음 13장의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 

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패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것이 옳으니라"(요 13:14) 그 후 예수님 

은 먹 한 조각을 찍어다가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드러내셨습니다.c요 

13:21~26) 그리고 나서 폐수님은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너 

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 

비하러 가노니"(요 14 :1~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도 

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나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요 

14:5) 그의 질문은 타당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관한 질문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난 일 년 동안 복 

음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2007년의 마지막주일입니다. 우리는 천국 

으로가는길을분명히 알0바만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로가는길은많지 않습 

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길이시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바로 그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천국의 길이라고 가르쳐주 

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6절) 예수님 

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 

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여러분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전히 잃어 버린 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 

러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들과 여러 사람들을 사랑합니 

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전히 잃어 버린 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 

다. 여러분 역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은 잃어 버린 자입니다. 예수 

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잃어 버린 

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구원의 길을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16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 31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 

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 

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8~9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 

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 

이니라” 그길은이 땅에서 행복하게 지내는것을뭇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겁니다. 로마서 5:1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 

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라자” 

예수님은진리이시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나 종교인 

들이 천국에 대해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합니다. 오 

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천국이 이 땅에 었다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초점은 

돈이나 물질적인 성공 같은 세상적인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오직 14만 4천 명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계시록 

14 : 1~3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보니 보라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 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을 쓴 것이 있도다 ......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 

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 사만 사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 

라”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단지 마음의 상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 

경은 천국에 대해 일부분만을 보여줍니다. 천국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관한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 

니다.(요 14:2) 천국은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후에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6절)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우리가믿을수있는유일한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대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옹 것이 아니라면 천국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6절). 

요한복음 1:4은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천국에 가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과 연합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그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주는것은하늘에 있는그어 

떤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패가 곧 생명의 먹이니 내게 오 

는 지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아니하리 

라!' (요 6:35) 만약 천국에 영생이 있고 더 이상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멋 

진 곳이라고‘생각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5) 가장 가치있고 

소중한것이 예수님이 주시는생명입니다. 생명은소중합니다. 이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잃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살과 닥태， 안락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 

오.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귀중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 

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유일한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의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될 생명을 주십니다. 믿음으 

로 예수님께 나아와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오늘은 2007년의 마지막 주일입니 

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 

고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길과 자 

신의 진리 ，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여 

러분의 모든 노력은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은 가 

장귀합니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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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요찬양첩피 

크리스마스 메시XI(J (금요찬양집회) 

셔 7네으 
U U L-

크라쓰따즈에 관하여 

gF씀하얘 주잔다 

성경은다윗에 대해 

매우세세하게 기록하 

였지만 그의 아버지 

이새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 하지만 메 

시아를언급하는구절 

에는 “이새의 줄기”를 

기록하였다.μt 11:1,10 ; 롬 15 : 11~12 ; 계 5:5) 누가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록하였다. (녹 2 :4~5) “보 

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틀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엄마누엘이라." (마 1:23) 

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함께 하신다는 의미이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 

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마 1:22) 이 

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요 1:11~12)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마 

스의 선물이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사 

랑의실존이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여러 가지 이유로 손꼽아가며 기다린다. 선물 

에 대한 기대감， 교회마다 있는 특별찬양， 복지단체의 봉사활동， 또는 여행준 

비로 바빠진다. 그러나 참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다. 참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태. 참 크리스마스는 우리 
들을 참 소망과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다. (녹 2:12~14) 모든 피상적인 형식과 

전통으로부터 멋이나 참된 의미를 찾는 척 하는 것이 아니다. 참 크리스마스 

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데 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참 뭇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베들레햄으로 갈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말구유에 아기 

가 누인 것을 기대하며 그 아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할 것이다. 모든 복잡한 

환경과 전통에서 벗어나 오시는 그분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2007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합없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 우리는 오 

시는 예수님을 찾아 볍고 모셔 틀이는 참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 

하는 바로 그것이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틀어 올리시고 그리 

스도의 팔로 어루만지시며 그에게로 이 세상을 꿀어안아 주신 날이다. (막 

10:16) 소망과 진리와 사랑으로 속삭여 주시는 것이다.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신다. 이와 같이 크 

리스마스는 하나님이 매순간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복된 날이다. 우리 

의 심령에 늘 찬송을 주시고 우리의 얼굴에 미소를 줄 수 있는 그날이 곧 크 

리스마스이다. 크리스마스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창조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신다.(히 1: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 1:1)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려보라고 해 보자.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와 요셉， 동방박사들， 목^t들， 여러 모양의 동물들과 천사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현대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올해에 우리가 확 

실히 알아야 할 것은 말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이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다. 금년 내내 우리가 듣고 배우고 가슴에 간직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사랑해 온 그 아기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 

한 하나님이시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간격을 메워 주신 분이시 

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또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셨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을 말하여 준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 

신으로 탄생하신 날이다. 진정으로 크리스마스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 

스도는 우리의 통치자시며 영원한 평강의 왕이시다.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사 9:6~7) “오! 주님의 백성들이여! 어서 나 

아와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삽시다 은총의 말씀이다.μt 2:5) 저주받은 이 땅 

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다. 그에게는은혜와진리가충만하다. (요 1:14) 예 

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크리스마스 

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 

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원토록 누리자. 아멘. 

@aria땀채울짧A(;:J;3의 구원’이 크리스마스의 초점은 액l수 그리스도 (1)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지난 7월 27일부터 매금요찬양집회 때애 선포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요약했습니다J 사야를 가리켜 ‘크리스마스 선지자’ 라고 부 

를 초월한다.c롬 3:22.27,30) 크리스마스는 
문제 해결 대신 기뻐해야 하는 기쁨 그 자체 

이다.(빌 4:4-7) 

른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 

게 말씀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선지자 이사 

야는 이제 장차 심표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 은총의 부르심에 오직 믿음으로 보띔하자. 

@ 미래가 현재롤 만들어 준다 (살전 3:11-13)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로 돌아가서 

베들레햄에 임하신 그 불빛을 다시 밝히면서 우리 앞에 아 

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요k게서 함께 누릴 영원 

한 승리로 이블어 주시는 그 약속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다.(마 5: 16) 기쁨과 넘치는 사랑으로 주님의 나신 날을 기념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훗날， 그 장래 

일을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자. 

@ 아직도 세미한 음성 (사 11 :1-1이 

뮤 

이사야는 성령의 역사로 크리스마스가 항상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 

상을 보았다. 그리스도 요k게는 추하고， 천대받고 버려진 자들에게 새 생명과 기회와 

시작이 있다.(고후 5:17) 크리스마스에는 상처와 행복이 함께 있다. 그것에는 생명력 

있는 진리의 뿌리가 있다. 하나님의 gt속은 믿음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은총의 자녀 

들에게 내려진다.(갈 2:20) 

@ 분얼과 파멸 (빌 1:3-11) 
성경 전체가 독립적인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본체를 이룬다. 그러나 현대 

인들은 무엇이든지 나누어서 정복할 수 있는 데까지 분열시키기를 즐겨 한다. 믿음까 

지도 다양성， 특이성， 분열을 넘어선 통일성， 단일화시켜 과소 평가하려 한다. 기독교 

믿음의 가장 크고 좋은 면은 나눌 수 없다.(고전 14:33)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문화 

@ 노래하며 시온메 이르리라 (사 35:1-1이 
크리스마스는 찬미와 기쁨과 선물의 날이 

다. 서l ~그때l 있는 여러 종교 중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묘}이 찬송가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요k거l 찬양할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찬양 

을 듣지 못한다. 대중음악은 즐져 들으면서도 찬양에는 뀌를 

막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요k게서 찬양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찬양을 통해 더욱 풍성한 열 

매 맺자.(사 35: 10)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 

시며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주장하기 원하 

신다. 펑강은 우리의 논쟁이나 변증 또는 외침 가운데서 잠깐 동안 쉬 

는 휴전과는 다르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요뻐 있는 것은 과연 무 

엇인가? ‘휴전’ 과 같은 일시적인 ‘평화’ 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 

는 그리스도 요k게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인가?(녹 2:14) 

@ 주께서 친히 징조률 주싫 것이다 (사 7:1 0-16)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역사 속에 임하셔서 징조를 예고하여 주신 날 

이다. 예수님은 죽은 나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인 뿌리에 연결시 

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흔면}여 어 

떠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아직도 죽은 나무에 장식하는 거짓된 삶을 계속하겠는 

가? 아니면 죽은 인생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 

옐이시다. 

(다음 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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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의기적 

세상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나름대로 기뻐하며 화려한 파티를 하며 즐 

겁게 지낸다. 하지만 그들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크리 

스마스의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기적의 날 

이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료낼뜰11게 내려오신 날이다. 사람들이 하 

나님을 찾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이 사 

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총이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이며 기적이 

다! 2000년 전에 더러운 마구죠뻐l 오셨던 아기 예수님이 지금 더러운 죄 

인인 나에게로 오셨다. 죄인인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님이 

내게 내려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이고 진정한 기적이다. 

위임목사님은 설교 중에 두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중 영원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그 초라한 마구죠k게 보내셨다고 하셨다. 그러기에 이제 나는 더 

이상 현실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영원의 세계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을 바라 

보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세쇼때l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관해 모 

르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대해 사료뜩흙n게 알리고 

전하고 싶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 예수 

님이 이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 

고 싶다. “구주 예수님이 오셨어요1" 

강문구(대학부) 

예수님이 계신 그 곳 거룩한성을 바라보며 

내 나이 65세 되던 해에 언제까지나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랬던 남편을 

여의었다. 허무한 인생을 탓하던 중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출가한 

딸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믿음생활 가운데 마음의 평요띨 

찾아보려 무척 애를 썼지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외로움만 더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요k게서만 참된 평요」을 누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외로움으로 가득 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 할렐루야，" 그후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았지만 내 나이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 2006년 12월 17일자 〈주죠낼현〉에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찬E때， 예루살렘 찬g때 ! 찬St은 매주 금요찬양집회 시， 자격 

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이라고 적힌 기사를 보았다. 눈이 번쩍 뜨였다. 

그러나 순간 ‘찬송가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주제에’ 라는 생각이 스쳤 

다. 찬S때라고는 교구찬양 때에 불려나가 찬g때석에 서 본 경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찬S때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계속해서 기사를 읽 

어내려 가니 문득 ‘찬S때원의 자격은 노래를 잘 하시는 분에게만 한정 

되지 않습니다. 음악적 자질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 

하신 성도라면 누구나 찬S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오십시오. 라는 기사에 다시 한번 눈이 번쩍 뜨였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겨 예루살램 찬<bl:rl1원이 되기로 다짐했 

다 그러나 이런 다집 후에도 다른 성도님들이 나의 노래 수준을 탓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찬S때원의 모집 기사 중 자격 

부분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죽죽 그어 몇 달 동안 가방 속에 넣고 다녔다. 

그러나 지금은 달리졌다. 주님의 은총으로 예루살렘 찬S때원이 되었 

기 때문이다. 한 주 전에 찬양곡을 받으면 가사부터 외운다. 늦게 예수님 

을 영접한 동k게 내가 외우고 있는 찬송가가 많지 않아 한 주 내내 가사 

를 붙들고 외워야 한다. 찬송가 가사 속으로 들어가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아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 이제는 나이 들고 초저녁 

잠 때문에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핑계도 사라졌다. 특히 찬 

양연습 전 합심하여 드리는 중보기도로 나의 기도생활이 더욱 풍성해졌 

다. 이제 내 나이 팔십，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찬송을 부르다가 예수님 

이 계신 그 곳， 거룩한 성 새 예루살램으로 들어가고 싶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효뼈 하겠네. 아멘. 

정정섭(은퇴집사， 예루실램 잔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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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신 예수 그리스도 

(헤브라서 7:24~25) 

예수 패스도를 설명하고 었다. 아브라험은 조카 

롯을구원한 뒤에 멜기세텍을 만나 십일조를드렸다. (히 7:1) 벨기세텍은하나님의 지극히 높으 

신 제시장으로서 의의 왕， 명강의 왕이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 

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같은 분이시다.때 7:2~3) 바로 벨기세텍은 예수 그리스도 

를 예표한다. 그렇다면 멜리세텍은 레위지파가 아니면서 과연 제사찢}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의문은 오히려 벨기세텍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율법과 유한성을 가진 제 

사장직이 아닌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원한 제시조F이라는 사실을 확증한다.(히 7:14) 히 

브라서 기자는 이같은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밝히었다. ‘벨기세텍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쟁l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 

한생명의 능력을쫓아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벨기세텍의 반차를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히 7:15~η ; 시 110:4) 이것은 사랑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맹세로 된 것이 

었다.(히 7:2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히 7:24) 이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를 나의 보배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찬 끄3장) 예수 그리 

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보배인가. 예수 그리스도가왜 나에게 그토록중요한가7 ' 

하실수%논분이시다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니깅}가는자들을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때 7:2잉 죄 문제는우리의 영원이 걸린 가 

장 심각한 문제였다.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문 

제를 해결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 

미임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 1: 2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님의 자녀로 심아주셨다.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분이셨다. 공생애 중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우리는 알고 있다. 이미 죽은 

。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달리다꿈(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C막 5:41) 이 

에 그 아이는살아났다. 심지어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외치셨 

다. “나사로야 나오라7'(요 11:43) 이 말씀에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다.c요 11:44) 이것은 오직 예 

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찬 432장)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찬 342장)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 

제를해결하실수있다. 

향상 만나 주실 수 있논 분이시다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신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는무척 힘들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힘과감히 견줄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신 능력의 예 

수님을 우리는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은 지위 신분 나이 등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0에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객}사대 어린0에들을 용납하고 내 

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 

나시니라!' (마 19:13~15) 거지 소경 바디매오도 만나주셨고 그의 문제를 해결히여 주셨다.c막 

10:49~5이 사람출1]게 죄인이라고 지탄받던 세리장 삭개오도 만나주셨다.c:녹 19:5)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사람들을찾아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녹 19:1이 따라서 예수님은 

그 누구라할지라도 탕신과 만나기를 원하는사람들을 만났고 구원을주셨다.c:롬 10:9) “누구든 
지 주의 이릅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마(롬 10:13)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살아계신분이시다 

영원히 계신예수그싹도는지금도살아계신다. “ .... .. 이는그가항상살아서 저희를위하 

여 간구하심이니라!' (히 7:25) 2000년 전 베들레햄 말구유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 되었다.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하신 예 

수님은 40여 일 동안 많은사람들을 만나신 뒤에 승천히셨다.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어 기도하고 계신다.c:롬 8:34)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창 

송일세."(찬 204장)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이심을 믿는가? 이 진리를 믿지 않을 때 우 

리는 세상의 명예， 권력， 물질의 유혹에 빠져든다.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삶에 실존하신다는 단순한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우 

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c:녹 23:34)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가졌던 
군인들과같지 않은가?죽은예수님을찾아가지 말자. “여기 계시지 않고살아나셨느니라갈릴 

리에 계실 때에 너회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녹 24:α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 

다. 영원히 계신 예수그리스도는 지금도살아계신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베들레햄 말구유에 있는가? 영원히 계 

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려한 서]^J벼l 계시지 않는다.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신다. 예 

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분이시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수 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 

아계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리는 분명하다.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만 한다. 왜 그런가? 우리의 욕구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복음은 

단순하다.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 

된다. 말할 수 없는 갈보리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앞에 있지 않은가?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 

를 믿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향해 최고의 찬송을 드리자. “노 

엘! 노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찬 123장) 아멘. 

1 마가목을 강때@ 獲|도회(새벽 4:4이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써냐움에셔 많은 샤랑 Þl 

고칭을 발앉t:f (1 :29-34)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에 초 

점을 맞추어 복음서를 기록했 

다. “곧끼59회 사용)이라는 단 

어가 이것을 증거한다. 마가 

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간략한 설명과 함께 쓰여진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였다. 마가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하 

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마가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과장하지 않고， 있는 모 

습 그대로의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여자를 경시하 

는 부분(*일부 여인들을 제외하고는 여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막 5:25,41, 6:3, 

7:26, 12:42, 13:3, 15: 40,47, 16: 1)이 있기는 하지만 마가의 초점은 분명하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구주이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에 초점을 두었다. 분명 

한 초점을 가진 마가는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기록하였다.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놀라웠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권위에 서 

기관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놀랐다.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의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회S배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 

레의 집에 들어가시니"c막 1:29) 회당에서의 놀라운 가르침에 이어서 예수님은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이것은 권위 있는 가르침에 이은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었다. 시몬의 .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워 있는 시몬의 장모를 보았다.c막 1 :30) 예수님 

은 그여의 손을 잡아 일으켰으며 시몬의 장모는 고침을 받았다.(막 1 :31) 엄청난 기적 

앞에 사료}들은 놀랐다. 한편으로 자신들이 안고 있는 병을 고침받기 원하였다. 그러나 

‘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그들은 자유롭지 못했다. 드디어 안식일이 끝났을 때 온 동네 사 

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시몬의 집으로 모여들었다.(막 1 :32-33) 이곳에서 예수님은 모 

든 병자들과 뀌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c막 1:34)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료띨을 고쳐 주셨다. 특히 예수님에 의해서 내어 쫓 

김을 당한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 

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c막 1 :34)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자주 볼 

수 있다.c막 3:12, 8:30, 5:43) 이렇게 악한 영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정작 사람 

·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몰랐다.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0딴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을 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걸받고 싶을 

뿐이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권위 있는 가르침과 병 고침 사역의 목표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c마 11:4-6)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함이었다.c마 12:28) 그러나 세i，J.<게 

초점을 맞춘 우리의 시야에 예수님은 없다. 단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 

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에만 관심이 있다. 이 악한 모습을 지금 곧 회개하자!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성령의 사람이 되자.(행 10:38) 믿음의 실천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마 11 :25) “나는 날마다 죽노라”하는 고백으로 하루하루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믿음을 실천할 수 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찾기 보다는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묘띨 믿고 따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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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갔던 선교국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비 

록 지역은 달랐지만 동일한 선교국에 4개월 묘k게 다시 오 

니 지난 번 사역과 자꾸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 

면 잘 될 텐데! 이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잠시， 주님은 저를 

깨우치셨고 저의 모든 경힘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 

고 한 가정씩 방문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있었 

습니다. 영접기도가 끝나고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인 앙 저의 손을 꼭 잡는 아주머니， 예수님의 십 

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시던 할머니，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서로를 마주보며 찬양을 부르던 아이들 .... .. 복음을 기쁘 

게 영접하던 많은 영흔들이 기억 납니다. 반면에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 

면 할수록 이 땅의 영흔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 

껴졌습니다. 

선교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때마다 역사하 

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앞을 가로막았던 문제들이 문 

제가 아닌 밍음의 순종을 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를 통해서 전해진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이웃과 또한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확칼렴@ 츄기도문 7 

박은주(집사， 10교구) 

우리의 사역지가 갑자기 변경되었다. 나를 비롯한 몇 명의 팀원은 변경된 지역에서의 사역 경험이 있었 

다. 그곳은 사역이 매우 힘든 콧이었다. 종교의 자유는 있으나 포교활동이 불법이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 

방을 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주님이 명령하신 곳이기에 우리 팀은 사역지로 향했다. 이 나라는 공ι택가로 마을마다 5-6집을 한 단위 

로 서로 감시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외국인이라는 호기심으로 우리와 말을 주고받다가도 우리가 그 

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좌우를 살피며 주위를 경계하였다. 그러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EL울은 너무나도 

선하고 맑았다. 우리가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면 선뜻 데려가 물까지 대접하는 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맑고 깨끗한 심성을 지닌 것 같다， 

사원에서 만난 한 아이는 고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원에서 살고 있었다. 복음 

을 전하자 그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우리와 함께 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따라했던 그 아이의 간절한 눈망울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자유로운 사역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했다. 웃으면서 다가가 한국말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듣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진지하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을 듣는 사료멸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었다. 아무리 외우고 공부했다지만 어눌한 

외국인의 발음을 힘겹게 들으며 따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올해의 사역을 통해 나는 지난 해의 사역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은 이 시죠k게도 계속 진행 중이다. 나 자신의 시ζ벼1서 바라보는 한정된 주님의 세계가 아니고， 주님의 크 

신 역사 가운데 하나의 작은 티끌만도 못한 내 몫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다. 작년 그곳에서 추방당한 우리 

팀이 떠나간 후에도， 또한 지금 이 시죠k게도 주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단지 주님을 먼 

저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정말 부족하고 오히려 그곳 사람보다도 더 더럽고 

이기적인 우리들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장연흐i(집사， 찬앙위원회) 

3. 권세와 

지난주에 도착안선피팀 (3개 팀) 이번 주에 줄블rot는 신교팀 (1 개 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장 

1 2월 11 일(화) - 1 2월 1 8일(훼 2. 5교구 연합 김용조 12월 24일(월) - 1 월 1 일(화) 지규성 

12월 1 1 일(화)-12월 18일(화) 새가족Sk육부 나승은 

12월 12일(쉬 - 1 2월 1 9일(쉬 16교구 문연식 
면재 사역 중인 선교팀 (l 개 텀) 

기 - 간 팀 장 

12월 1 8일(화) - 1 2월 25일(획) 박굉식 

대개 나라와 권 세 와 영팡이 아버지께 영원이 있사용냐이다 . 아멘 

4. 영광이 5. 아버지께 \/ 새가족을왼엉압니다 φ 

’ ‘-‘ “ ‘·‘ 번효 성 명 교 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 호 성명 교 구 소속부서 인돼 

1894 신유경 22 .::L!ιξ=5-닙「 유지현(22) 1914 횡세림 10 .JlεI;「닝- 이장희(10) 

1895 신영준 16 .ï!.~。드T닙 김흥미 (8) 1915 이원영 17 장년 1부 이성섭 (1 끼 

1896 임지연 4 ‘ :ilg.!f 임정 Of(14) 1916 노재억 22 ‘ :ilg.!=F 이호용(22) 

1897 지은혜 6 .Jl~。등-닝「 김유웅(12) 1917 김현정 13 중등1부 이재혁 (1 ) 

1898 김경미 16 정년2부 소길순(16) 1918 서정주 14 중등2부 김하빈(14) 

6. 영원히 7. 있사옵나이다 1899 박지연 4 .JlξZ5-닙「 최지원(4) 1919 최은경 5 장년 1부 이정화(5) 

1900 이혜경 4 」「lEZ5-닝「 이지영 (4) 1920 이은지 6 정년 1부 김지희(12) 

1901 정찬영 16 청년2부 1921 정승희 10 청년 1 부 김길성 (9) 

1902 박신희 14 장년 1부 이광현 (24) 1922 토마스 25 외선부 이향신(15) 

1903 안현숙 6 징년2부 이연순(2) 1923 전하경 19 청년 1부 노미소(19) 

1904 문선주 7 청년 1부 김흥기(24) 1924 민소윤 17 정년 1부 김지매(17) 

1905 흥인애 11 대학부 박신정 (3) 1925 이다은 4 소년부 입현지(4) 

1906 입하영 24 ~~드Tti 조영철(11) 1926 김상윤 12 청년 1부 배태경 (9) 

8. 아멘 
1907 깅은지 20 ‘ -;J E。등-님「 안태원(2이 1927 정상현 17 청년 1부 이용현(2이 

1908 이민정 9 정년 1부 정문증(4) 1928 。디H~극켜。 21 정년 1부 박유미 (2이 

1909 이징은 18 ‘ :ilg.!f! 흥진호(3) 1929 김정인 정년 1부 공석샘( 1 8) 

1910 유지영 청년 1 부 김앙지(4) 1930 김정수 정년 1부 공석생( 1 8) 

191 1 깅희선 정년2부 김앙지(4) 1931 김후평 중등2부 공석샘(1 8) 

1912 선승왼 11 청년 1 부 허용우(24) 1932 김태영 24 청년2부 0 1세희(24) 

1913 한화자 12 장년2부 한성민(8) 1933 로우아산 21 외선부 이남숙(12) 

* 증언교회의 et 기측이 B기를 원ôf시는 운은 몬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기 /Jf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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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7년 1 2월 23일 *민흉헌 

교피소석 

열 세 

김이금 씨(장순자 권사의 모친 ， 1 6교구 남타1구역) /1 5 

일 별세 ， 17일장례 

2 한계강 성도(김길문 성도의 모친 · 김영자 집사의 시모， 

10교구 청학구역) 1 1 9일 별세 , 21 일 장례 

결혼 

가브리엘 군(폴 · 제타 씨의 아들， 미국인)과 이현주 앙 

(이 명호 집사 , 장업선 집사의 딸， 1 4교구) 1 29일(토) 

14:30, 서울 팔래스 호텔1층 로얄볼룸 

2008년 겨톨 성령학과 및 수현회 
주쩌1 : 두려워하지 말라!(장 15:1) 

부 서 일 시 장 소 

정년1부 2008. 1. 1(월) 제2교육관 4층 

유년부 2008. 1. 4(금) 저11 교육관 307호 

~드O'T닙- 2008 . 1. 4(금) 저11 교육관 407호 

소년부 20 08. 1. 4(금) 저11 교육관 507호 

교회칙원(흑탁직) 모집 

1. 대 상 만 55서| 미 만， 세례교인(남) 

2. 모 집 부 문 미화직 

3. 찌|줄서 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딩회장추천서(타교인) 
4. 서류제출쩌 행정위원회 사무국 'lr 552-8200(# 404) 

24 (월 ) I 25 (화) 

설 교자/기도자 | 유재진/배춘식 | 이경준/홍원석 
설 교 본 문 l 사 48:1-11 녹 2:1- 1 4 

• 안수집사부부 잔앙연습 
일시 : 12월 24일(월) 새벽기도회 후 ^fA . zj 2.I;> 1!호 

d .:...L • 근 근L-1 "2 

·전도회회계감사 

1 감사기간 : 2008년 1월 6일(주일)~ 1월 27일(주일) 

2 대상기간 ’ 2007년 1월~12월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 (교육관 404호) 
4. 준비서류 : 시산묘 1부\2007년 1월~12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예금통장 

.2008년도 전반기 장악생 신정 

1 선발대상 
@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자 
@ 교회학교에 재적 중인 고 대 -대학원 신학대학원 학생 
@ 공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침석하며 교회 각 부서에 헌신적으로 봉시하는 학생 

2 신청기간 ’ 2007년 12월 23일(주일) ~ 2008년 1월 6일(주일) (3주간) 

3. 선발시험 2008년 1월 18일(금) 1300 
4 문의 및 신청장소 : 교육국 'lr 552-8200(# 472, 473) 

.기도원집회안내 

이번주 화요일(25일) 기도원집회는 성탄절예배 관계로 없습니다 (28일 금요절이집회는 정싱대로 진행) 

훌언복지관직원모집 

1.모집부운 운전기사(1종 대형면허소지자) 

2. 지원자격 (j) 1 958년 이후 출생 자 @ 세례교인으로서 5년이상 대형버스 운전경힘이 있는 자 

3. 재용방법 서류심사 후 연접 4. 제출서류 이력서(사진부작) ， 주민등록등본， 당회징 추천서(타교인) 

5. 모집기인 2007년 1 2월 28일(금) 1 7: 00까지 
6. 서류제출씨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li' 552-8200(#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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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금 I 29 (토) I 30 (주일 ) 

황진섭/김장영 i 전성원/김정희 | 최성규/이복순a 
사 48:12-22 사 49:8-13 

예배담당 안내 (12 / 25 - 12 / 3 0 ) 

사 49: 14-26 시 50:1-11 

날짜 여|배 서E “ 「 사회 기도 찬양 

12/ 25 성탄 l 크리스마스 (녹 2:10-12) 김성관 목사 김익환 장 훈 할렐루야 (연합 찬양대 · 오케스트라) 

12/ 25 성탄 II 크리스마스 (녹 2:10-12) 김성관 목사 정진호 여국근 할렐루야 (연합 찬양대 · 오케스트라) 

12/ 26 수요 I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녹 8:22-25) 김철규목사 임현덕 김정희 구주여 광풍이 일어 (호산나 찬양대) 

12/ 26 수요1I 예수를 아는 지식 (빌 3:1-11) 강병구 목사 유현철 강옥련 슬픈 o}음 있는 사람 (실로암 찬양대) 

12/28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황진섭 예루살렘 찬양대 / 플룻 차복희 / 엠엘 여성중창단 

12/ 30 주일 I 길이요진리요생명이니 (요 14:6) 최성득목사 강명구 이정우 〈예배전찬양〉 

12/30 주일 11 길이요진리요생명이니 (요 14 :6) 김준희목사 김철규 김태식 나가난복지 귀한 성에 외 / 테너 유종훈 (할렐루야찬양대 송로0 1똥) 

12/30 주일 m 길이요진리요생명이니 (요 14:6) 김성관목사 이n허u더「 조종환 나 가난 복-'1 귀한 성에 외 / 테너 유종훈 (할렐루야 찬양대 솔로0냄) 

12/30 주일 W 길이요진리요생명이니 (요 14 :6) 이경준목사 윤수일 양기수 나같은 죄인 살리신 외 / 플릇 김유경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12/30 주일 V 길이요진리요생명이니 (요 14:6) 양재웅목사 김완수 김승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외 / 예본 트리오 (예본 오케스트라 ) 

12/ 30 주일찬양 비를 원함 (왕상 18:1 ,45-46) 김성관 목사 유현철 황의만 안수집사부부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 :00 보」 다 u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 OO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보」 다 U 

V 
오후 3 :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 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보」 다 u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보」 다 u 

기도원집회 안내 ( 짧 031 -766-5425) 

집회 | 시간 | 차량 

오전 11시에드러는 주일 111 부 예배는영어，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 
카어1 중국어， 몽글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됩니다 
Simu~aneαJS 때ns떠.tions in Engωh. αllnese. 때맹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l lhe Eleven 0' clock 
W이ship 않M∞ ， and Sri 벼뻐n. αlinese. Mongol~. 
Russ~. H 때i and I때αleSian are aISO a뻐1녕bIe al lhe 
One O' ck성<W，αship 않rvice‘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11 오전 11:00 

유아 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 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Ì; τ I:r 1 님-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제 1 교육관 507호 

τ:;;L 걷% 1 -tt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중둥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τ:;;L τ%3 -tt 오전 9 :00 제 1교육관 50 1호 

고 퉁 부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 학부 (토)오후 2 :00 제 2교육관 4충 

청 년 1 부 (토) 오후 5 :30 제 2교육관 4충 

구분 시 간 x。l -AL 

청 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 년 1 부 오후 12:30 제 l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지11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l 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3 : 10 베다니 흘 

소 망 부 오후 12:15 갈릴 리 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 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 OO(성인) 

탁아 부 
(주)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흘 

충현어린이집 "r:j.ïiL~ 제 1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벤 흘 

제973호 

휠훨 충현 7룹의 창 
띠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되어 
영적으로 부흥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 

도록믿음을주소서. 

a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a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 

소서. 

떼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뭇대로 

진행되며 ，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 
샤 와 ‘보내는 선교사 가 되게 하소서. 

딩 1 . 1. 1 전도와매월 둘째주수요일과토요일 

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 주 
변의 모든 영흔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딩 예루λ날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 
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 

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 

는증인이되게하소서. 

a 모든 위원회에 속한 부서들과 재단(유지 • 동 
산 · 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 

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공사 

중인 수양관， 본당 외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일μ힌톨풀홉~톨률초~뇨를-

때 

일 시 : 2008. 1. 1. (확) 
오전 9시. 11시 

장소:층연교획본당 

설.i!.: 김성판 위임목샤 

[ 섬·기·는· 분 · 틀 ]
• 우|임목사 김 성관 

l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은호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이창호 박인기 여국근 안창덕 정진호 김익환 

딩회시기 예배위원징 충현기도원김 예배위원 어비디부 신교위원회 15교구 대혁부 3교구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임무천 진홍용 장 훈 엄현덕 이회식 하→종철 안치원 
선교위원장 재징위원장 친앙위원징 제2교구위원짐 앵정위원장 

4교구 8교구 7교구 5교구 2교구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한송규 김영수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최성규 이재영 
기획위원 봉사위원 딩회뷔기 건축위원 몽A~원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통현 황의만 
18.교구 펀징국 6교구 외신부 1교구 

~C;!。‘T닙.2t 기획위원징 애H때부징 예배위원 찌1교팎|원징 이경준 김준회 윤수일 황진섭 유재진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16교구 1a교구 1 0.교구 20교구 새기즉양육부 

제2교얽|윈징 23교구징 실로입전S때징 1 1교구잉 ε엔1부징 강병구 전성원 김철규 양태선 유현철 

박홍규 권영옥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1 1교구 선교위밥|도 칭년1부 12교구 19.교구 

감사위원징 봉Af위원장 새가즉등록실징 차링보때부장 3교구장 탁정헌 김완수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고등부 14교구 a교구 23교구 24교구 

기도원관리부장 시설영신부장 19교구징 9교구장 g엔2부징 강현철 이광현 강호성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김영은 이달옥 9교구 교재연구부지도 21교구 

동션부징 찌징위원 진도위원징 기획위원 소년부징 

장철환A 김숭곤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 여전도사 
찌징위원 깅사위서기 17교구징 진도위서기 새가족S딱부징 융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임창식 15교구 3교구 5교구 2교구 16.교구 

g앤부징 긴휠{원장 신교위원 칭넌1부징 옹A뻐써| 김정연 강덕펼 최문실 전은회 김정-^r 
깅은철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장숭규 1교구 20.교구 12교구 10교구 14교구 

24교구정 1교구정 찌징위원 10.교구징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한성임 임태주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최치‘용 4교구 2 1교구 18교구 23교구 17.교구 
20교구징 1핵구정 찌징위원 111교육위원장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전영회 이혜숙 
신선길 유상태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Z교구 9교구 11교구 19교구 6교구 
쩨13교육위원정 탁이부징 6교구징 신교위원 2교구정 

황순란 김정운 
엄복섭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13.교구 24교구 

1교구정 "교구징 외신부g 4교구장 대학부징 

김철환 김연태 김종홍 장철환B 정태통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O맨찬짱l징 중등2부징 영이부징 중등1부징 유이~ 

이세영 이성섭 장철규 이보신 이상해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응영 
정년2부징 초등부징 21교구징 고등부장 13교램 

김성호 조중민 - 선 교사 송요한 
5교램 8교구징 


